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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뉴스콘텐츠 제작자들의 역할 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에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밝 내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신문사에 종사하는 리스트를 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

다. 총 229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상 계분석,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역할 스트 스 4개의 요인  역할모호성, 반복  업무, 역할갈등에 한 스트 스가 높을

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과부하로 인한 스트 스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

고 직무만족도와는 아무런 련이 없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역할 스트 스 요인  역할모호성이 직무만

족도에 상 으로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  탈진감은 직무만족도와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스트들은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하와 같은 심리

 탈진감을 많이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심리  탈진감 요인  자아성취

감 하가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졌다. 

 ■ 중심어 :∣역할스트레스∣심리적 탈진감∣직무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newspaper contents producers' role 

stress and burnout on their job satisfaction. For this, a survey was performed, of which the 

subjects were selected out of a great number of journalists employed in several newspapers. 

Finally, a total of 229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inspection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more 

stress journalists have with respect to role ambiguity, repetitive duties, and role conflict, which 

are three of the four factors causing role stress,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job satisfaction. 

However, role overload, the remaining factor of role stress, is shown to have nothing to do with 

job satisfaction despite it actually causes job stress most. Also, it is ascertained that role 

ambiguity among the aforementioned four factors of job stress has the mos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comparison. 

Second, burnout is shown t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That is, it is 

identified that, the more burnout such as emotional exhaustions, depersonalization, and 

depreciation of personal accomplishment journalists perceive, they are less likely to have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it is become clear that depreciation of personal accomplishment, among 

the factors of burnout, has the strongest impact 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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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문사는 다른 일반 기업과는 달리 창의 인 뉴스콘

텐츠를 생산, 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 기 

때문에 신문사에 종사하는 리스트들이 조직의 목

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 리가 

무엇보다 요하다. 특히 조직구성원이 직무나 조직에 

해 기본 으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요한 문제이

다. 리스트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업무에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해야만 창의 이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호의 인 태도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만족하고 

몰입하며 조직에 해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태도 에서 가

장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개인의 직무나 직무

경험 평가시에 발생하는 유쾌하고 정 인 정서상태

를 의미한다[1]. 직무만족은 개인에게는 물질 , 정신  

성장에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조직의 효과성  

조직의 원활한 운 을 평가하는 요한 기 이 된다[2]

는 에서 요한 개념이다.

실제로 리스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

의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리즘을 추구하

며 반 로 사업  성취나 목표에 반 하려고 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3][4] 뉴스 콘텐츠의 질이나 

방향성에 직무만족도가 직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리스트들의 직무만족도에 한 

심과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몇몇 연구는 언론인들이 직무

만족도가 다소 낮다는 연구결과[5]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를 밝

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리

스트들을 상으로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

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개인 내 , 환

경 , 조직  차원에서 다양하나 그  조직구성원에게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할 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이 주요 연구 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리스트들은 최근 들어 다른 어느 조직구성원들보다도 

심각한 스트 스와 심리  탈진상태에 놓여 있다. 다매

체․다채  시 로 표되는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

로 인해 오늘날 국내 신문사 기업들은 이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체간의 지나친 경쟁과 불확실한 경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1997년 외환 기 이후 신문사는 

감량경 ,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면서 리스트들

의 직무에 의한 역할 스트 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

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업무의 시간  압박, 업무량 

증가, 책임감, 부담 가  등으로 인한 리스트들의 

역할 스트 스는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6]. 외  언론환경의 변화는 리스트들에게 이

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할 스트 스 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

할 스트 스는 이직률, 직무만족도  헌신도,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심리  탈진감 역시 조직구성원의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수  등 개인 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에 한 충성도 감소와 이로 인한 생산성 하 등 

조직  측면, 가족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도 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 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9]. 더욱이 심리  탈진감은 

창의력을 감소시키고 몰입이나 업무에 한 동기를 

하시키기[7][10] 때문에 신문콘텐츠를 생산, 제작하는 

리스트에게는 업무 자체의 질을 직 으로 떨어

뜨릴 수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만족, 역할 스트 스, 

심리  탈진감은 리스트들의 업무역량인 창의력, 

업무동기 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한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 역할 스트 스,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는 주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이

루어져 왔을 뿐 리스트를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콘텐츠를 생산

하는 리스트들을 상으로 역할스트 스,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밝

내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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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

의 목표를 성취하려 할 때 갖게 되는 직업  심 는 

열의[11]이며, 요한 직무가치의 완성에 해 인정하

거나 그 직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인지로부터 출발한 즐

거운 감정이다[12]. McCormick과 Tiffin[13]에 따르면 

직무만족이란 직무를 통해 얻어지거나 는 경험하는 

욕구충족의 정도이며 이는 개인 인 것이므로 각 개인

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낸다고 정의함

으로써 직무만족을 욕구, 가치, 신념, 경험 등과 련이 

있다고 하 다. 

Lichtenstein[14]은 직무만족을 한 개인이 자신의 직

무나 생활일반에 해서 갖게 되는 다양한 태도의 결과

이며 직무에 한 태도로써 인지, 정서, 행 의 복합체

이므로 실제로 찰되는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고 찰

보다 조직구성원 개인의 행 나 언어  표 을 통해 유

추할 수 있는 주 인 개념으로 작업환경의 복합  측

면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일반 으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서 얻고 

싶은 것을 조직에서 충족할 수 있다면 직무 만족을 느

끼게 된다[15]. 일에서 의미를 느끼거나 자신의 일에 

한 선택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직무 만족

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직무만족은 조직의 반 인 

직무환경과 직무 자체의 향을 받고 개인  특성에 따

라 서로 다른 직무만족의 수 으로 나타난다[16]. 더욱

이 직무만족은 조직의 효율 인 운 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는 동시에 조직의 효율  운 으로 결정되는 

성과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17]. 특히 뉴스콘텐츠

를 생산하는 신문사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트들의 

직무만족도는 곧 뉴스의 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2. 역할스트레스

역할 스트 스란 타인이 기 하는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박 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들이 이러한 역할 스트 스를 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이 에서도 가장 만연하면서 직 으로 역

할 스트 스와 련이 있는 것으로 역할 갈등, 역할 모

호성, 역할 과부하, 반복  업무 등이 있다[18]. 역할 갈

등은 자신이 기 하는 역할과 주어진 역할 사이에 의해 

느끼게 되는 스트 스를 말한다. 역할 갈등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이 된다. 우선 역할 담당자가 부여받는 

역할 내용과 맞지 않을 때나, 자신이 맡은 역할과 타인

이 맡은 역할이 서로 부딪힐 때에 갈등이 발생한다. 개

인이나 역할 자체가 아니라 역할을 달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역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나의 역할 

달자가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기 를 가지고 있거나 

서로 다른 역할 달자가 각기 다른 상충되는 역할을 

달했을 때 심각한 역할 갈등이 야기된다[19]. 

역할 모호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명확

하지 않으며, 역할을 수행하고 난 후의 평가 한 정확

하게 인지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스트 스를 말한다. 

역할 모호성은 역할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지 나 가용

정보가 부족하여 생기며 자신의 의무나 책임범 , 권한, 

업무한계, 상사의 평가, 승진기회 등을 명확히 하지 못

해 발생한다. 이러한 역할 모호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의 환경과 복잡한 업무 내용으로 인해 쉽게 나타난

다[20]. 역할 과부하는 역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능력

의 범 를 넘어선 과업을 수행해야 할 때 느끼는 스트

스를 말한다. 역할 과부하는 단순히 일이 많이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넘어서는 직무를 부여 받았을 때 발생하

기도 한다[21]. 반복  업무는 업무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반복 으로 지속되어 발생하는 

스트 스를 말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역할 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 갈등, 역할모호

성, 역할과부하는 직무에 한 불만족을 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2][23]. 국내의 연구는 주로 서비스 직종

에서 행해졌는데, 호텔종사자[24], 의류 매원[25], 패

리 스토랑 종사자[26]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

할 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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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탈진감

심리  탈진감은 주어지는 스트 스를 감당할 수 없

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직업 스트 스의 하나로 부정

인 자아 개념, 부정 인 업무 태도, 자기에 한 무 심 

등을 포함하는 신체 , 정서  증후군을 말한다[27]. 

Maslach와 Jackson[28]에 따르면 탈진감이 세 가지의 

측면, 정서 인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의 결여

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정서  고갈이란 개인의 에 지와 감정 인 자원들

이 직무로 인하여 모두 다 소모되어 버리는 느낌을 말

한다[18]. 정서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만 한 상태

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보살피지 못하고 방

치를 하게 되어 탈진감을 얻게 된다. 비인격화란 정서

 고갈로 인하여 서비스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을 물건

이나 실험 상 혹은 숫자처럼 여기며 그들에 해 부정

이고 무감각하게 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29]. 

자아성취감 하는 직무상에서 성취도 부족으로 생

기는 자신에 한 부정 인 평가를 의미한다. 조직구성

원들은 탈진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 자신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을 부

정 으로 여기며, 업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사람을 하는 일에 해 강한 부정  정서를 느낀다. 

따라서 자신에 한 성취감이 격히 감소된다[28]. 이

러한 자아성취감 하는 자기평가 요소로 문 인 능

력, 생산성, 효율성의 감소, 의욕 하, 업무요구 수행 불

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타인과의 업무

에서 자신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한 감정을 하시킨

다[30].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심리  탈진감은 직무 만족과 

부 인 계를 맺고 있어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

성취감 결여를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1][32]. 국내에서는 주

로 서비스 직종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호텔종사

자[33], 항공사 승무원[34]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

서  탈진감은 직무만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리스트들의 역할 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신문사 리스트들의 역할 스트

스는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신문사 리스트들의 심리  탈진

감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2.1 직무만족

직무만족도는 Tymon[3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총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5 (  

그 지 않다-매우 그 다) 척도로 측정하 다. 구체

으로 “나는 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재의 직무에 합하다

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만족도의 신

뢰계수는 .91의 알 값을 나타냈다. 

2.2 역할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역할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Rizzo, 

House, & Lirtzman, Beehr, 겸구 외 등의 척도를 참

고로 수정한 구본기․조희정[35]의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은 역할과부하 5문항, 역할모호성 7문항, 역할갈등 

5문항, 반복  업무 3문항으로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구체 으로 역할과부하는 “나는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역할모호성

은 “나는 나의 업무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

다”, 역할갈등은 “내게 없는 능력의 발휘도 요구받을 때

가 있다”, 반복  업무는 “나의 업무는 같은 일을 하고 

 하는 반복 인 일이다”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  그 지 않다-매우 그 다)척도로 측

정하 다. 각 요인들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역할과부

하 .67, 역할모호성 .80, 역할갈등 .76, 반복  업무 .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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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값을 보 다.

2.3 심리적 탈진감

심리  탈진감은 Maslach와 Jackson[28]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은 정서  고갈 7문항, 비인격화 8문항, 자아성취감 

하 8문항으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으로 정서  고갈은 “나는 업무로 인해 기진맥진한 느

낌이다”, 비인격화는 “나는 지 의 직업을 선택한 후로 

사람들에게  더 무감각해졌다고 느낀다”, 자아성취

감 하는 “나는 내 직업을 통해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수행한다고 느낀다”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 (  그 지 않다-매우 그 다) 척도로 측정하

다. 각 요인들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정서  고갈 

.87, 비인격화 .82, 자아성취감 하 .82의 알 값을 보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에 소재한 일간지 신문에 

근무하는 리스트를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는 

2009년 6월 2일 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으며 총 

248부가 수거되었으나 이  응답이 부실한 19부를 제

외하고 실제 으로 229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 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다

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  유의도는 

p< .05 수 에서 검증하 다.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80명(78.6%), 여자가 49명(21.4%)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20  21명(9.2%), 30  105명(45.9%), 40  93명

(40.6%), 50  10명(4.3%)의 분포를 보 다. 학력별 분

포를 보면 문 졸 3명(1.3%), 졸 196명(85.6%), 

학원졸 이상 30명(13.1%)이었으며, 직 별로는 기자 

142명(62.0%), 간부인 차장  56명(24.5%), 간간

부인 부장  29명(12.7%), 고 간부인 국장  이상 2명

(0.9%)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역

할 스트 스 각 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역할과부하

가 3.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반복  업무 

3.10, 역할갈등 2.90, 역할모호성 2.7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리스트들은 역할과부하로 인한 스트

스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  탈진감 각 

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  고갈 3.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아성취감 하 2.59, 비인격화 2.49로 나타

났다. 직무만족도는 3.34의 평균값을 보 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및 해석

본 논문에서 연구문제로 설정한 리스트들의 역

할 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밝 내기 

해 상 계분석과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역할모호성

(r=-.44, p<.o1), 반복  업무(r=-.41, p<.01), 역할갈등

(r=-.23, p<.01)과 부  상 계가 있었으나 역할과부

하와는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역할모호성, 반복  업무, 역할갈등에 한 스

트 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리스트들은 역할과부하에 한 스트 스

가 가장 높았지만 직무만족도와는 련이 없는 것이 주

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1. 역할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역할갈등
반복  
업무

직무만족

역할과부하 -

역할모호성 .16* -

역할갈등 .28** .53** -

반복업무 .09 .30** .19** -

직무만족 -.06 -.44** -.23** -.41** -

  * p< .05     ** p< .01

다음으로 역할 스트 스 요인 에서 어떠한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상 으로 더 향을 미치는가를 밝

내기 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역할모호성(b=-.3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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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스트들은 직무수행 내용이나 방법에 한 정보가 

정확하거나 모호할 때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것

으로 밝 졌다. 

표 2. 역할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간 다변인 회귀분석

변수
직무만족도

Beta T Sig

역할과부하 .03 .48 .632

역할모호성 -.34 -5.11 .000

역할갈등 .01 .13 .898

반복적 업무 -.21 -.5.28 .000

R square .28

Adjusted R square .27

F 21.623***

 *** p< .001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및 해석

리스트들의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밝 내기 해 상 계 분석과 다변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자아성취감 하(r=-.57, p<.01), 비인격화(r=-.51, 

p<.01), 정서  고갈(r=-.40, p<.01)은 직무만족도와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스

트들은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하와 같은 

심리  탈진감을 많이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진

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심리적 탈진감과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변수
정서  
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하
직무만족도

정서적고갈 -

비인격화 .60** -

자아성취감 저하 .31** .50** -

직무만족도 -.40** -.51** -.57** -

   *p< .05     ** p< .01

다음으로 심리  탈진감의 하부요인  어떠한 요인

이 직무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하는가를 밝 내기 해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표 4]에 제시

한 바와 같이 자아성취감 하(B=-.55, p<.001)가 직무

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스트들은 자아성취감 하를 많이 느낄

수록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밝 졌다.

표 4. 심리적 탈진감과 직무만족도간 다변인 회귀분석

변수
직무 만족도

Beta T Sig

정서적고갈 -.13 -2.13 .034

비인격화 -.26 -3.14 .002

자아성취감 저하 -.55 -6.94 .000

R square .40

Adjusted R square .39

F 50.315***

   *** p< .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신문사 리스

트들을 상으로 그들의 역할스트 스와 심리  탈진

감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밝 내기 

한 목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 리스트들의 역할스트 스 정도를 

보면 5 척도상에서 역할과부하가 평균 3.41, 반복  업

무 평균 3.10, 역할갈등 평균 2.90, 역할모호성 평균 2.71

순으로 나타나 역할과부하와 반복  업무와 련한 역

할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과부하 스트

스가 많은 이유는 재 신문사가 매체환경의 변화로 

동종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와 경쟁해

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 인 업무보다 훨씬 더 많

은 능력과 기술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반복  업무에 한 스트 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난 이유는 리스트들은 창의 , 독창 인 뉴스를 생

산하는 직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에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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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에서 뒤지지 않기 해 자신이 직  취재하는 기사

형태가 아닌 많은 기 ,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들

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신문사 리스트들의 심리  탈진감의 정도

를 살펴보면 5 척도상에서 정서  고갈 평균 3.20, 자

아성취감 하 평균 2.59, 비인격화 평균 2.49로 나타나 

정서  고갈이 높게 나타났다. 리스트들은 앞의 결

과에서 나타났듯이 역할과부하와 반복  업무로 인해 

스트 스를 많이 받고 있어 개인의 에 지와 감정 인 

자원이 직무로 인해 모두 다 소모되어 버리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무상에서 성

취감을 얻지 못해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거나 사람

들을 부정 이고 무감각하게 하는 탈진감은 상

으로 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리스트들의 역할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역할모호성, 반복  업무, 

역할갈등과 부  상 계가 있었으나 역할과부하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역

할모호성, 반복  업무, 역할갈등에 한 스트 스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

할스트 스가 직무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2-26]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앞의 결과에서 리스트들은 역할과부하로 인한 스

트 스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 으나 이로 인한 직무만

족도 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역할 스트

스 은 역할모호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

아지고 있어 흥미로운 결과이다. 리스트들은 업무

의 양 , 질  과부하에 해서는 정 으로 받아들이

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책임범 , 권한, 업

무한계, 상사의 평가, 승진기회 등이 명확하지 못할 때 

가장 직무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역할 스

트 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업무만족도에 훨

씬 더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네가지 역

할 스트 스 요인  어떠한 요인이 상 으로 직무만

족도에 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역할모호

성과 반복  업무가 요한 요인으로 밝 졌다. 따라서 

리스트들은 역할 스트 스를 얼마나 받느냐와 

계없이 자신의 역할, 책임범 , 권한 등이 모호하거나 

반복 으로 단순한 업무가 지속될 때 업무만족도가 특

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리스트들은 문직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역이나 권한에 한 욕구

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창의 인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리스트들의 업무의 질을 높이

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역할, 책임, 권한에 한 명확

한 설정과 보다 독창 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와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

다. 

넷째, 리스트들의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성취감 하, 비인격화, 

정서  고갈을 많이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서비스 직종 등 다른 

조직구성원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심리  탈진감이 

직무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31-34]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역

할 스트 스와 마찬가지로 심리  탈진감 역시 리

스트들의 직무만족도에 큰 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시되는 리스트들에게 심리  

탈진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과 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리  탈진감 요소 에서 자아성취

감 하가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

었다. 리스트들은 정서  고갈을 가장 많이 느끼지

만 이로 인한 직무만족도 하는 가장 은 반면 자아

성취감 하, 비인격화 같은 탈진감은 비교  게 느

끼지만 직무만족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다. 즉 리스

트들은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달리 직무상에서 성취감

을 게 느껴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면 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리스트들은 자신

이 직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의 인 직종에 있기 

때문에 문가로서의 성취감이나 일에 한 성취감이 

곧 직무만족도와 직결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조직 , 제도  차

원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가 지닌 함의를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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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까지 역할 스트 스나 심

리  탈진감에 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 직종에 국한되

어 진행되어 왔는데 이 연구가 창의 , 문  특성을 

지닌 리스트들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

역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이다. 둘째, 역할스트 스

와 심리  탈진감을 직무만족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업

무의 질을 높이기 해 리스트들의 심리  변인을 

어떻게 리해야 하는가를 제한 으로나마 제시하 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닌다. 첫째, 역할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을 직무만족도와 연결시켰는데 조

직몰입, 이직성향 등 다양한 변인과의 총체  규명이 

부족하 다는 이다. 둘째,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선행변인은 매우 다양한데 역할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에 국한시켰다는 이다. 셋째, 재 리스트

들의 역할 스트 스와 심리  탈진감은 지방신문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지

에 근무하는 리스트들을 상으로 했다는 에서 

보다 면 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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